
다다이즘과 마르셀 뒤샹 

 불어 사전을 뒤적이다가 우연히 다다(dada)란 말을 찾아낸 트리스탄 차라에 의하면, 그 말은 어린이의 

의성어로서,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. 이 말은 일체의 무의미를 정당화하기 위해, 무

의미로서 의미를 대체하기 위해 채택되었다. 반미학으로서 부정과 파괴를, 예술의 본질로서 절대 자유

를 정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만큼 이 말은 철저하게 무의미 자체를 지시했고, 따라서 다른 말이었

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.

성격적으로 아방가르드(전위예술)의 부정적인 관념에 연이어지는 다다는 예술에서 무목적적이고 맹목

적인 파괴를 추구한다. 파괴 자체가 가치관의 절대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인식된다. 아방가르드의 얼굴

이 혁명이라고 한다면, 다다의 그것은 파괴였다. 다다에서 파괴란 의미 이전의 문제였다. 마치 무목적적

인 행위(정확하게는 무목적적 관심과 만족)라는 칸트의 예술과 미학의 정의에서 행위를 파괴로 대체한 

듯하다. 프리드리히 니체의 예술 정의에서 아폴론적인 질서로 균형 잡힌 세계 지평을 디오니소스적인 

혼란으로 흔들어 놓는 것도 같다. 그 이면에는 18세기의 계몽주의 이후 근대를 이끌어온 서구의 합리주

의와 그 근거로서의 이성에 대한 회의가 존재한다. 총체적인 세계 인식에 대한 신뢰를 소박한 유아론으

로 규정하고, 파편화된 세계 인식으로 그것을 대체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(특히 주체

론과 관련하여)로 연이어지는 길을 열어놓는다. 사물의 본질을 해체하고, 의미의 전복을 꾀하는 등 현

대미술에서 여러 양상으로 자기를 반영 실현하고 있는 해체주의적 징후 역시 이미 다다에서 예견된 것

이었다. 이로써 의미로부터 탈의미로, 재현(현실 그러므로 사물 대상의 감각적 닮은꼴을 추구하는 태

도)으로부터 소재(재료 혹은 모티프) 자체에 대한 주목으로 인식 전환이 요청된다. 

사실주의 회화가 구스타브 쿠르베와 추상미술이 바실리 칸딘스키와 입체파 회화가 파블로 피카소와 그

리고 초현실주의 회화가 살바도르 달리와 관련되는 것처럼 마르셀 뒤샹은 다다이즘을 대표하는 화가이

다. 미술에 대한 뒤샹의 태도는 오브제의 우연한 발견과 작가의 의도가 작업(그러므로 예술적 실천)으

로 인식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. 이러한 사실은 레디메이드(예술가의 우연한 선택으로 예술품의 권

위가 부여된 기성품)의 직접적인 차용에 대한 뒤샹의 관념에 반영된다. 예컨대 작품 ｢샘｣(1917년 뉴욕 

앙데팡당전 출품)에서 뒤샹이 한 일이라고는 남성용 변기를 화랑에 전시한 것이 전부다. 이 작업에서 

뒤샹은 예술작품을 예술작품이게 하는 요인으로서, 작가의 심미적 가치가 아닌 작가 외적인 예술계(조

지 딕키)의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. 즉 어떤 사물을 작품화, 신비화하는 화랑이라는 특정 공간의 주술적 

능력을 문제시하고 있다. 이렇듯이 예술계로부터 생산되는 담론(이를테면 예술의 정의와 관련한) 자체

를 문제시하는 뒤샹의 태도는 예술가의 심미적 창조 능력과 관련한 종래의 예술 관념과 결별하면서 차

후 개념미술(예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미 예술이다)의 본격적인 등장을 예비하고 있다. 

한편으로 작품을 구분하는 장르 상의 문제가 있다. 이 작품(레디메이드)은 종래의 회화는 물론이고 조

각으로도 범주화하기 어렵다(아마도 설치란 말이 적절할 것이다). 여기서 뒤샹은 회화 혹은 조각 고유

의 장르적 특수성보다는 그 전체를 아우르는 큰 개념인 예술적 표현을 다루거나, 예술에 대한 개념 혹

은 정의를 표현의 매개로 삼는 태도로 전환하고 있다. 어떤 표현이 예술적이기만 한다면, 그것이 회화

인지 혹은 조각인지 하는 등의 장르적 특수성은 문제 되지 않는다. 이로써 크로스오버(탈장르) 혹은 토

탈아트(총체 예술) 혹은 다원주의 예술을 예비하고 있다. 한마디로 다다이즘에서 파괴란 예술작품에 대

한 주권을 예술가 개인의 창조적 능력으로부터 예술계(예술가를 포함한) 전체로 전이 혹은 증폭시키는, 

종래의 예술관과의 결별을, 지각변동을 의미했다. 


